
울산, 화학폐수 해양투기 중단요구
삼성정밀․SK 등 화학기업 폐수 방출심각 … 연장정책 중단 요구

울산환경운동연합은 8월22일 해양수산부의 <해양투기 연장정책>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.

울산환경련은 울산시 울주군 무림피앤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육상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금지

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와 대기업들이 시행시기를 연기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려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무림피앤피, 삼성정밀화학, 금호석유화학, SK케미칼, KP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

나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투기해왔다”며 “특히 무림피앤피의 폐수 방출이 최대 규모”

라고 지적했다.

국토해양부는 2012년 12월 해양투기 제로화를 선언했으나 2013년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 금시시기

를 2년 연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22>


